
 

 

PRESS RELEASE                                                       배포일자: 18.10.22 

엠아이텍, 코스닥 상장 목표로 증권신고서 제출 

▶ 국내 No.1 & 글로벌 Top5의 비혈관 스텐트 제조 기업... 오는 11월 코스닥 입성 예정 

▶ 글로벌 진출 확장 및 사업다각화를 통해 지속 성장 자신 

 

<2018-10-22> 비혈관용 스텐트 제조기업 엠아이텍(대표 박진형)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엠아이텍이 이번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수는 700만주, 희망 공모가 밴드는 3,900원~4,500원

이다. 총 공모금액은 공모가 하단기준 273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13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같은달 19일과 20일 청약을 실시해 오는 11월말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가 맡았다. 

 

1991년 설립된 엠아이텍은 비혈관용 스텐트 제조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다. 소화기관이 막

혔을 때 이를 뚫어주기 위해 체내에 삽입되는 금속망 형태의 소화기 스텐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

한데 이어, 300여개의 상용화 제품 확보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지위를 선점하며 세계 5위권의 

비혈관 스텐트 제조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시너지이노베이션의 자회사 편입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 역량을 꾸준히 넓혀

가고 있다. 유수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해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6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해 연간 매출 중 73%를 해외

시장에서 기록, 그 역량을 입증했다. 

 

이는 경영실적을 통해 증명되는데 지난해 매출 221억 원을 돌파하는 등 2015년 이후 최근 3년간 

32.4%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57억원의 매출이 집계되고 있어,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엠아이텍 박진형 대표는 “기존 FDA로부터 허가를 받은 3종의 스텐트 제품 외에 추가로 2종의 제

품이 FDA 승인 진행 중으로, 해당 스텐트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의료 선진국 중심

으로 국가별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비뇨기과 쇄석기, 피부미용 의료기기 등 사업영역 확

대에 노력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 자료문의 :  엠아이텍 박영우 상무 070 4304 7434 

 IR큐더스 이진영 수석 02) 6011-2000(#138)  


